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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부금속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파업 돌입
파업해야 안 제출하는 사측의 교섭문화 언제 바뀌나?
적게 주려다 타결시기 놓치면 비용 더 늘어날 것 경고

오증석 상무 "교섭기간내 파업에 우려, 회사 손실 최소화 당부"
정진홍 지부장 "충분한 교섭시간에도 불구, 쟁의행위 무력화 시도에 개탄"

11차 지부집단교섭이 2024년 8월 19일 10시, 발레오만도지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섭은 지난 7월 22일 이후 한달만으로 우영산업 사측에서 교섭을 요청했다.

경주사용자대표 오증석 디에스시 상무는 “교섭기간에 파업이 잡혀있어 우려가 

된다”며 회사 손실 최소화를 당부하는 모두발언을 했다. 이에, 금속노조경주지부 

정진홍지부장은 “40일째 파업 중인 발레오에서 집단교섭을 하는 이유는 보충교섭과 

집단교섭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발레오 사측이 중국산을 

수입해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가 경주지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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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하계휴가 후 2주간 충분한 사업장 보충교섭 시간이 있었음에도 파업을 해야 

사측이 안을 제출하는 교섭문화를 개탄하며 “충분한 교섭 시간을 드렸으니 파업으로 

고객사 납품이 문제라느니, 회사가 어렵다느니 운운하지 말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영산업지회 조합원들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노력했고 그 결과 회사 실적이  

개선되었다. 실적이 좋든 어렵든 설득하는 과정이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시작된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종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영산업 사측은 3차례에 걸쳐 안을 제시했다. 사측 2회, 노측 1회의 정회 끝에, 

경주지부는 사측의 3차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진홍지부장은 “조는 

책임있게 판단한다. 제시안이 부족할지라도 노동조합은 책임있게 판단한다. 비용을 

구분 1차 제시안 2차 제시안 3차 제시안 비고

시급
기본급 100원
(24,000원)

150원 
(36,000원)

150원 
(36,000원)

240시간 적용
호봉승급 별도 

일시급 100만원 120만원 120만원 9월 13일 지급 

위로금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월 24일 지급

고정수당 7천원 1만원 1만원 관리직, 상주원 대상

아끼고 더 적게 주려고 하다보면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 판단하시라"로 했고, 우영산업지회 박진호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수년간 양보하고 인내한 노고에 비하면 부족한 안이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사측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다른 사업장의 안 제시는 없음을 확인하고 11차 교섭은 11시 

45분에 종료되었다. 

우영산업지회 3차례 정회 끝에 노-사 의견일치


